
1. 서론

인삼에 대한 기록은 중국 한대에 처음 나타났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2천 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인삼이 사용된 것은 기록 이전부터 있을 것으로 예측되

기 때문에 인삼 활용의 역사는 2천년을 훨씬 넘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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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장품 기능성 원료는 감성 융합 기술의 산물이다. 의약품과는 다르게 효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원료에 감성적인 매력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삼은 오랫동안 인류 건강을 

위해 동양의학의 주요 처방으로 활용됐다. 인삼의 기원 및 전파 등의 상세한 기록들은 K-뷰티의 자산으로서 인삼

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활용한 감성 융합 소재로서 인삼의 다양한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삼 활용 최초의 

기록들이 중국 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뷰티의 영역에서 활용된 기록들을 서술하여 남기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화장품 응용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

인 역사적 기록들과 피부 기능성 영역에서의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고찰해보고 

신규 화장품 개발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인삼, 역사, 진세노사이드, 피부미용, 화장품

Abstract  Cosmetic functional ingredients are products of emotional convergence technology. 

Unlike pharmaceuticals, it is very important that cosmetics ingredients contain emotional 

attractiveness because they are household products that have limitations in their effectiveness. 

Ginseng has long been used as a major prescription of oriental medicine for human health. 

Detailed records such as the origin and propagation of ginseng can lead to various cosmetical 

application of ginseng as an emotional convergence ingredients that utilizes the authenticity and 

excellence of ginseng as an asset of K-beauty. In the unfortunate reality that the first records of 

ginseng use depend on ancient Chinese literature, it is very meaningful to describe and leave the 

records of ginseng used in the field of beauty.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historical records 

needed for the study of the cosmetics application of ginseng and the recent findings of 

ginsenoside in the area of skin function, and provided basic data that can be applied to new 

cosmetics develop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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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약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건강을 위해 기여 해온 최고의 천연물이 이제는 

아름다움의 영역에서도 인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

외 유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기업 고유의 인삼 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전 세계인의 아름다

움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모노그래프는 한 집단 단위

를 대상으로 전체의 생활 과정이나 상황들을 사회적 상

황에 맞추어 상세히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인삼 활용의 

최초 기록이 중국 고서에 의존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

실에서 뷰티의 영역에서 활용된 기록들을 서술하여 남

기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화장품 응용 융합 연구에 필요한 일

반적인 역사적인 기록들과 피부 기능성 영역에서의 인

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고

찰해보고 신규 화장품 개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인삼의 어원과 약학적 기록

인삼은 현재 영어로는 ‘진셍(ginseng)’으로 불리고 

있다. 인삼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고라이닌징

(こうらいにんじん)’으로 불리는데, ‘닌징(にんじん)’

은 당근을 의미하고 ‘고라이(こうらい)’는 고려를 의미

한다. 중국에서는 인삼을 ‘런센(renschen)’이라고 부른

다. 인삼의 삼은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 ‘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삼도 사람의 형태를 닮은 심이라는 의미

에서 인삼으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 명칭

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심’이 

중국으로 건너가 현재의 한자인 삼(蔘)으로 변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이 처음 등장한 문헌은 조선 성종 

20년(1489년)때 편찬된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

解)로 이 문헌에서는 ‘인삼’이라고 기재하고 언해할 때

는 ‘심’으로 번역해 기록했다[1]. 

인삼의 공식학명인 진생(ginseng)은 러시아 학자 칼 

안톤 메이어(Carl Anton Meyer)가 1843년 세계 식물

학회에서 인삼을 ‘Panax ginseng C.A.Meyer’로 등재

하며 시작되었다. 니스는 아시아에서 자라나는 인삼을 

북미에서 자라나는 삼과는 다른 신규 품종으로 판단하

여 ‘Panax shinseng’으로 표기하였고 고려에서 발견

된 것을 의미하는 ‘coraiensis’를 뒤에 표기하였다.  

‘Shinseng’은 인삼의 중국 발음 상삼의 ‘Xiangshen’에

서 유래된 것으로 진셍의 용어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은 

인삼이 중국을 거쳐 서양(유럽)으로 다량 전해졌기 때

문으로 추정한다[2-3].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

국의 고문헌상에서 발견되는데, 전한 원제 시대(BC 33

∼48년)의 사유(史遊)가 지은 급취장(急就章)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열거하는 중에 ‘삼(參)’ 이란 이름이 처음으

로 나온다[4-5]. 이후 전한 말기 춘추(春秋)의 해설서인 

춘추위운두추(春秋緯運斗樞) 및 예기(禮記) 의 해설서인 

예위두위의(禮緯斗威儀)등에 인삼이라는 표현이 속속 

등장한다. 아울러 인삼을 의약품으로 사용한 최초의 문

헌은 Fig. 1에서와같이 중국 후한 현재 시대(BC 196∼

200년)에 장중경이 지은 상한론(傷寒論)이고, 제나라 

무제(BC 83∼96년) 때 도홍경이 지은 신농본초경(神農

本草經)에는 인삼의 자생지, 약효와 응용 등 인삼에 관

한 유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시대에 

인삼이 널리 사용됐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

다[6].

Fig. 1. Classical medicine books documenting the 

medicinal properties of ginseng[7]

3. 인삼 재배의 역사

인삼은 오갈피나무과(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다

년생 초본이다. 인삼의 재배 특성을 살펴보면 반음지성 

식물로 높이가 60cm 정도이며, 뿌리는 주근, 지근, 세

근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성이 강한 식물이다. 가

을에 파종한 인삼 종자는 이듬해 3월 중순에 발아하고 

4월 중순이 지나면 지상에 출현한다. 지근은 5월 상, 하

순에 발생하고, 5∼6월은 주근의 성장 시기이며, 7∼8

월은 뿌리가 비대해지고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6년생이 되면 보통 1본당 80g 정도로 커지고 특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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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0g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다. 7년생이 되면 뿌리 

부분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표피는 목질화되어 상품 가

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6년생으로 수확한다[3]. 인

삼의 형태에 대한 기록은 조선 시대 광해군 5년(1613

년)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 나타나 있다. ‘인삼은 사지

오엽(세 줄기와 다섯 잎)이 양을 향하고 음을 등지니 오

동나무 밑을 찾아라. 모양은 사람 형체와 같고 신(申)이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7]. 중국 명시대 이시진(1518

∼1593년)이 1596년 저술한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살

펴보면 인삼을 소개하면서 ‘자숙(子熟)할 때 수취(收取) 

하고 10월에 하종(下種) 한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시대 인삼의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 중국에 전파되기

까지는 약 100∼2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바 

우리나라에서 1,400년 전후 고려말에 인공재배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1687년(숙종 13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묘삼(苗

蔘)의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 묘삼은 인삼의 종자로 

묘삼을 만든 후 다시 이식하는 방법으로 인공재배법의 

핵심기술이다. 당시 기록에 묘삼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인삼의 인공 재배법이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말

하여 준다. 이후 1700년 초반에 가삼(家蔘) 수준으로 

확대되고, 1827년(순조 27년) 서유구의 임원경제십육

지(林園經濟十六志)에 인삼재배법이 수록된 것으로 보

아 1800년 초반에 인삼의 재배법은 완전히 확립된 것

으로 보인다[8].

Fig. 2. The world's major Panax genus spontaneous places[9]

또한 1800년(정조 24년)에 서영보가 저술한 『죽석

관유집(竹石館遺集)』에 보면 종자, 예정지, 본포관리법 

등이 기술되어 있어 조선 말기에 인삼재배법은 널리 보

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4. 인삼의 종류 및 분포

한국의 자생 및 재배삼은 뿌리의 생김새가 다른 지

역의 것과는 달리 사람의 형체와 비슷하다 해서 ‘人’ 자

를 붙여 ‘인삼(人蔘)’이라 부르지만 파낙스속의 다른 품

종은 생김새가 달라 ‘삼(蔘)’ 이라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8]. 한국의 Panax ginseng(人蔘) 이외 중국의 Panax 

notoginseng(三七蔘, 田七蔘), 일본의 Panax 

japonicus (竹節蔘), 베트남의 Panax vetnamensis

(越南蔘), 북미의 Panax quinquefolius (西洋蔘, 花旗

蔘)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파낙스속 식물이 자랄수 있

는 자연 환경은 겨울에 낮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여

름에는 적당한 강우량이 동반되어야 하는 산림지역이

다. Panax 속 식물의 자생중심은 동아시아 지역과 미주 

북동지역으로 자생삼의 분포도는 Fig. 2 와 같다[9]. 

Fig. 3. Evolutionary model of the genus Panax[10]

김등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Panax속 5종

의 식물에 대한 염색체를 조사하여 종간 유연성을 조사

한 결과, Panax ginseng과 Panax quinquefolis은 4 

배체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Panax notoginseng, 

Panax japonicus 그리고 Panax vetnamensis 은 2 

배체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0]. 전 

세계에 분포한 Panax속 식물은 1,000 만년전 히말라

야 전역 및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걸쳐서 광범위하

게 생육하다가 600∼700 만년 전 빙하기 및 간빙기를 

거치면서 1차 이동이 일어나서 히말라야 지역에 서식

하였던 Panax속은 동남아시아 고산지역에서만 살아남

아 베트남 삼으로 생존하게 된다. 한반도를 포함한 만

주 연해주 지역에 서식하였던 Panax속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종의 분화를 거쳐 염색체가 

2 배체에서 4 배체가 되어 생존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이때 일부는 알래스카를 통해 북미대륙까지 이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2 배체에서 4 배체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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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연의 극한환경에서 견디는 적응력이 월등하게 

향상하게 된다. 이렇게 4 배체로 분화를 한 것은 유일

하게 인삼과 서양삼 2종뿐이었으며 나머지 죽절삼, 삼

칠삼 및 베트남삼등은 모두 2배체의 염색체를 유지하

고 있다. 이후 100∼200 만 년 전 2차 이동이 일어나

서 한반도 및 만주 연해주에 생육하는 인삼이 알래스카

를 통해 북미대륙에 전달된 후 알래스카 해협이 빙하로 

봉쇄되어 서양삼은 북미대륙의 분리된 환경에서 정착 

생육(지역 편중성)하여 서양삼으로 분화하였다고 Fig. 

3에서처럼 보고하고 있다[10].

5. 인삼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인삼 사포닌 성분은 구조적으로 아글리콘(aglycone)

에 글루코스나 프럭토스 등 여러 가지 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배당체(Glycoside) 성분을 말한다. 물에 용해 시 

미세한 거품을 유발한다고 해서 ‘Saponin(사포닌)’이라

고 부른다. 인삼 중에 들어 있는 사포닌은 거의 

Dammarane계의 Triterpene 골격 구조를 가진 사포

닌으로서 파낙스속 식물에 존재하는 특유의 사포닌이다. 

인삼 사포닌은 어글리콘의 화학구조에 따라 4환성의

Fig. 4. Structural formulas of ginsenosides in ginseng[11]

Dammarane계 사포닌과 5환성의 oleanane계 사

포닌으로 구분된다. Dammarane계 사포닌은 다시 결

합되어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OH)의 수에 따라 2개인 

경우 Protopanaxadiol계 사포닌(PPD계 사포닌), 3개

인 경우 Protopanaxtriol계 사포닌(PPT계 사포닌)

으로 나뉜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삼 사포닌

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는 타 식물 사포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삼에서 분리된 배당체

(ginseng+glycoside)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보통 ‘Ginsenoside-Rx’ 등으로 명명된다. 여기서 ‘R’

은 ‘Radix’, ‘x’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상에 나

타나는 이동 거리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사포닌 성

분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삼과 그 가공

품으로부터 약 40여 종 이상이 보고되었다[11].

Fig. 5. Mechanism of ginsenoside Rb1 on burn wound 

healing effect[15]

6. 주요 인삼 진세노사이드의 피부 활성 응용 연구 고찰

6.1 Ginenoside Rb1

Ginsenoside Rb1은 인삼의 주요 진세노사이드 성

분 중 하나이며 인삼의 가공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대부분의 인삼 추출물에서 약 0.4-0.5%의 농도로 

존재하고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총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12]. 다양한 연구을 통해 피부조직에서 Rb1의 효

능을 확인하였다. 주로 상처 치유(wound healing) 촉진

은 Rb1의 주요 효과이며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MCP-1) 과 hypoxia-inducible factor-1

α(HIF-1α)와 같은 다양한 세포 신호 인자의 조절을 통

해 이루어진다[13]. 기무라등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와 interleukin-1β 의 발현 유

도를 통한 Rb1의 화상 상처 치유 효과를 Fig. 5와 같이 

보고 하였다. Rb1, Rb2, Rc, Rd, Re 과 Rg1 등 6가지 

진세노사이드 중 Rb1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였는데 

괄목할만한 내용은 연구에서 사용된 연고에 함유된 

Rb1의 함량이 10 fg/g ∼100 pg/g 사이로 매우 낮은 

농도에서 나타난 효과라는 것이다[14,15]. 카이등은 

Rb1 처치 후 UV로 유도된 HaCaT세포의 사멸 감소를 

보고하였다. UV조사에 의한 DNA의 변이는 보통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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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멸을 초래하지만 Rb1의 처치는 UV 에 의한 사멸을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Rb1의 효과는 

nucleotide excision repair(NER) 를 통한 DNA 리

페어 시스템의 촉진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확인 되었

다[16].

6.2 Ginenoside Rd

Ginsenoside Rd는 인삼에 미량 존재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유효 성분 중 하나이다[17]. 배등은 

Eubacterium sp. 등 인간 장내 미생물 3종을 분리하였

는데 각 미생물은 대사를 통해 Rd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18]. 또한, Panax notoginseng(16ml/kg) 

구강 투여 후 8시간 이후에 Rat 혈장에서 거의 1 uM의 

Rd가 검출되었다[19]. 피부 관련 Rd 의 효과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등은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Rd가 NO와 

Prostaglandin E2(PGE2)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iNOS, COX-2 및 NF-kb 의 

활성 억제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20]. 김등은 human dermal fibroblasts(HDF)

등을 활용하여 cyclic AMP-dependent protein 

kinase pathway를 통한 Rd의 상처 치유 및 보호 효

과를 확인하였다. Rd는 HDF의 성장과 이동 수준을 크

게 증가시켰고 과산화 처치 시 세포의 생존율을 크게 

상승시켰다. 또한, type I collagen의 발현을 증가 시

키고 MMP-1의 발현은 억제 시키는 Rd의 효과를 확인

하여 피부 주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성분임

을 확인하였다[21]. Rd 의 탈모 방지 효과 또한 in 

vivo모델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hair follicle에서 p63

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세포의 성장을 가속화 

하여 모발 성장이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이

러한 피부 기능 개선과 관련한 Rd의 잠재적인 가능성

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한 생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Rb1, Rb2 및 Rc로부터

의 생물 전환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23].

6.3 Ginenoside Rg3

Ginsenoside Rg3는 20번째 탄소 위치의 글루코스 

결합이 없는 형태의 성분으로 R type과 S type의 에피

머로 존재한다. 인삼 가공품인 홍삼에서 발견되며 장내 

미생물에 의해 Rb1으로부터 전환되기도 한다. 발효홍

삼추출물을 400mg/kg의 단위로 경구 투여하였을 때

에 랫 플라즈마에서 S-Rg3의 형태로 41.7 ug 

min/mL이 2000 mg/kg 단위로 경구 투여하였을 때 

242 ug min/mL 이 검출되었다[24]. Rg3는 TNF-α에 

의해 활성화된 human keratinocyte에서 활성산소종

(ROS)의 생성을 억제하며 MMP-2와 MMP-9의 생성

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광노화의 주요한 현상

으로 나타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MMP-2의 활성 증가

를 Rg3가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

히, R type과 S type의 Rg3에피머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s-Rg3에서만 상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Rg 3의 광노화 억제 효능에서의 입

체 선택적인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하였다[25,26]. 

Fig. 6. Changes in mitochondrial activity and 

morphology by ginsenoside Rg3 treatment 

after UV exposure[30]

최근 UV가 조사된 human dermal fibroblast(HDF)

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Rg3의 새

로운 항노화 효과를 보고하였다. Rg3적용시 ROS 생성 

억제를 통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세포의 성장과 생존 

및 분화의 증가등이 ERK, AKT/PKB를 포함하는 경로

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콜라젠과 엘라스틴 같은 

ECM 단백질의 수준이 증가하였고 MMP-2와 MMP-3

와 같은 콜라겐분해효소의 기능은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6에 나타난 것 처럼 UV 노출시 미

토콘드리아로부터 분비되는 세포사멸 전구체인 

Cytochrome-c양이 감소하고 ATP양이 회복되는 

효과가 Rg3 처치로 인해 확인되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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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은 지방세포 분화 억제를 통한 Rg3의 항비만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활성화 및 PPAR-γ(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통해 확인되었다[28]. 이러한 Rg3의 항

노화 및 항비만 효과와 관련하여 Rg3를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Microbacterium 

esteraromaticum으로부터 만들어진 재조합 β-글루

코시다제를 사용하여 Rb1으로부터 Rg3를 생물 전환하

는데 성공하였다[29]. 

6.4 Compound K

Compound K (20-O-b-D-glucopyranosyl-20(S)-

protopanaxadiol, CK)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

는 인삼 사포닌의 대사산물이다. 인삼 추출물을 섭취하

였을 때(150 mg/kg-day) 24시간 내에 사람 urine에

서 CK가 약 0.2 ug/mL 농도로 확인된다. CK의 생성 

메커니즘은 1998년 코바야시 그룹에 의해 처음 확인되

었는데, Eubacterium sp. A-44와 같은 가수분해 박

테리아에 의해 Rb1의 경구 투여 후 CK가 검출된다고 

보고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CK의 제조가 진행되고 

있다[30]. 실제로, 발효된 한국 홍삼 추출물을 건강한 

한국 사람에 경구 투여한 후 CK의 혈장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1]. 피부 관련 효능 보고에 있어서

는 최근에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리우등은 

UVA가 조사된 HDF 에서 증가된 MMP-1의 활성과 단

백질 수준을 CK 의 처리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했

고 억제된 Type I collagen의 생성은 오히려 증가 시

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32]. 카오등은 UV조사로 

유도된 human keratinocyte(HaCaT)의 apoptosis

를 DNA 리페어를 통해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통한 CK의 세포 보호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XPC 와 ERCC1 과 같은 NER 복합체의 구성 

요소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33]. 

Hyaluronic acid synthase(HAS)는 히알우론산(HA)

를 생성하며 피부 보습 유지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김등은 c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활용하여 CK가 

처치된 HaCaT 세포에서 100개의 전사체 발현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HAS 2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증

가하였고 노화 피부에서의 HA 의 합성에 의해 HA 함량

이 증가하게 되었다[34]. 이후 임등은 CK 의 HA 합성증

가효능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는데 Src-dependent Akt 

와 ERK 의 활성화에 의해 증가가 되고 EGFR 또는 

Ca2
+ 변화는 없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35]. 피부 염증

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할로젠화 타이로신이 단백질 

변성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등은 CK가 TNF-a 로부터 유도된 MMP-1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은 c-SRC/EGFR 

의존성 ERK/AP-1 경로의 비활성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6]. CK 역시 다양한 효능적 가능

성 때문에 우수한 화장품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고 다

양한 안정화 기술이 접목되어 원료화가 진행된 상태

이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K는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 또는 효소를 활용한 

바이오컨버젼을 통해 인삼 추출물 또는 Rb1 성분으

로부터 얻어지고 있다[37].

Fig. 7. Biotransformation to compound K[37] 

7. 결론 및 시사점

화장품 성분 사전에서 검색한 인삼 관련 화장품 소

재의 개수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약 90개에 달한다. 

인류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동양의학의 주요 처방으로 

활용된 인삼이 홍삼, 백삼, 태극삼 및 흑삼의 가공된 형

태의 몇 가지 소재로 활용된 것에 비하면 뷰티 영역에

서의 인삼의 활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화장

품 소재는 감성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감성 융합 

기술의 영역이다. 인삼의 기원 및 전파등의 상세한 기

록들은 K-뷰티의 자산으로서 인삼의 정통성과 우수성

을 활용한 감성 융합 소재로서 인삼의 다양한 제품화로 

이어질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 재배, 가공 방법의 

재해석을 통한 신기술의 융합은 인삼의 화장품 소재로

서의 가치를 지속해서 높여가며 응용이 될 것이다. 인

삼이 약용 식물로 널리 이용됐지만, 그 구성 성분의 근

본적인 효능 메커니즘과 타겟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최근의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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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피부 기능 개선과 관련된 메커니즘 및 타겟의 

발굴은 인삼의 활성 성분에 대한 피부 기능 소재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

히, 진세노사이드는 전통적으로 경구 투여를 통해 효능

을 발휘하여왔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없는 피부에서의 

작용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Ginsenoside Rd, Rg3 및 compound K 로 대표되는 

진세노사이드의 대사물들은 그 구조적 차이점으로 인

해 다양한 피부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인삼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와 비교하여 그 대사물

의 효능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진세노사이드 대사 화합물과 피부 세

포내의 핵심 타겟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추가 연구와 

이의 고찰은 향후 새로운 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융합의 시대에 인삼의 모노그래

프를 통해 기록된 다양한 히스토리적인 요소와 기능적

인 요소들이 최근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어떠한 인삼 

소재가 새롭게 등장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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